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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원이란 무엇인가? 
 
 
 
 
본문 요한복음 8:1-8:11 
 
1) 예수는 감람 산으로 가시니라 
2)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3)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레20:10) 
6)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율법은 
간음에 대해 죄라 정죄하고 그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는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구원하십니다.  
 
1.구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3:3, 6 / 사도행전 2:37-40) 
 
2.회개와 죄사함은 오직 누구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로마서 5:8) 
 
 
3.따라서, 구원으로 길은 곧 누구를 통하여 가능한가? 
 (사도행전 16:31 / 요한복음 14:6) 



4. 주님은 11절에 죄사함과 동시에 그 여인에게 무엇을 요구 하시는가?  무슨 의미로 받아 
들여지는가? 
(빌립보서 2:12) 
 
 
(디모데후서 4:7-8) 
 
 
자녀가 출생하면 호적에 이름을 올린다. 호적에 이름을 올리면 모든 일이 끝나는가?  아니다. 
평생이라는 시간에서 보면, 자녀의 출생과 입적은 아주 짧은 순간이다. 
신자도 마찬가지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 나는 순간이 있고, 신자로 살아가는 시간이 
있다.  예를 들어 보자. 
 
회사에 합격하는 순간, 회사의 직원이 된다. 회사 합격으로 직장 생활의 모든 것이 끝나는가? 
아니다. 합격의 순간과 직장생활 전체를 구원의 과정이라고 부른다. 
 
그랜드 샌추럴에서 롱아일랜드로 열차를 타고 간다고 해보자.  열차에 타는 순간은 죄사함이다. 
열차를 타고 가는 전체의 시간은 구원의 과정이다. 
죄사함은 구원이다.  정확히 말하면 죄사함은 구원의 순간이다.  그러면 구원은 죄사함인가? 
맞다. 그러나 아니다. 구원의 전 기간은 죄사함의 순간보다 비교할 수 없이 길다. 
 
통상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말하면 “죄사함 받으셨어요?” 라는 의미이다. 
죄인이 예수 믿는 신자가 되는데 있어 죄사함이 가장 중요하지만, 죄사함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죄사함만이 구원의 전부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죄사함과 
구원을 잘 구분해야 한다. 
 
구원은 완료형이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나는 신자가 되었다. 
구원은 진행형이다. 죄사함 받은 나는 죄사함에 안주하지 않고 삶 속에서 성숙하고 거룩한 
신자로 열심히 살아간다. 
구원은 미래형이다. 나는 미래의 어느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완전한 신자로 변화될 
것이다. 
 
 
 
(나눌 내용) 
 
*죄사함은 구원의 순간이라는 말이 이해 되는가? 
 
*죄사함과 구원을 구분해야 되는 이유를 알겠는가? 
 
*구원은 죄사함인가?  
 
*영접기도를 함께한 사람에게 “당신 이제 구원받으셨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왜일까?  


